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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3월 27일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이동현 주무관 연락처 : 055-211-3623

경남도지사, 산청·함양 도정 주요 현장 방문

- 산청군 청년농업인 경영농장 둘러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 노하우 청취·격려  

- 함양군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 점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7일 오전 산청군을 찾아 청년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오후

엔 함양군의 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 지사는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해 농촌에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청년 농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도지사가 찾은 ‘올 바나나’는 제주도에서 재배기술을 직접 배워 온 강승훈 

대표(41세)가 산청에 정착해 일군 바나나 농장이다. 강 대표의 농장은 내륙 최

초의 바나나 농장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인증 바나나로 연중 160톤을 생

산해 농협 하나로마트, 학교급식,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같은 동네에서 상황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강태욱 대표(‘지리산새희망상황버섯’ 

농장)와 전주영 대표(‘행복한 상황’ 농장)는 각각 가업의 노하우를 살려 지역에 

정착한 사례이다.

청년 창업농들은 이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물 확대,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등 영농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경남도

가 좀 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농촌이 청년들에게 기회와 성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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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도지사는 함양군 함양읍의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방

문하여 농공단지 조성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농공단지는 함양군 내에서 죽염, 엑기스·환·장류를 만드는 생산시

설을 집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1차산업(농산물 생산), 2차산업(제조), 3차산업

(유통,체험,관광)을 융합하여 산업과 문화시설 등이 함께하는 단지로 2025년에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생산, 유통에 그치는 것

이 아닌 문화시설·복지 등이 함께 어우러져 조성되어야 한다”며 “함양 지역특화

농공단지가 융합형 미래산단의 좋은 표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동현 

(055-211-3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